
상담- 유의사항 



[인쇄 유의사항] 

- 작업 과정에서 자잘한 스크래치, 작은 점 등의 인쇄, 눌림 자국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인쇄 후 재단시 재단 밀림 현상으로 재단과 제본이 이루어질 때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사람이 작업하고, 물리적으로 다루는 작업이므로, 100% 흠과 오차가 없을 수는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상적인 결과물이 100%라면, 결과물은 70-80% 정도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옵셋인쇄 유의사항] 

- 옵셋인쇄는 잉크가 마르기 전에 종이가 쌓이므로, 배경 및 색이 진하거나 넓은 경우, 겹쳐진 다른 

종이에 잉크가 조금씩 묻어날 수 있습니다. 

- 비도공지(언코티드) 인쇄일 경우, 종이가 잉크를 흡수하므로 색 톤이 조금씩 흐려지고 

탁해집니다. (모조지 등) 

 

[옵셋인쇄 데이터 검수] 

- 인쇄 전 마지막 단계는 저희가 인쇄용으로 변환된 PDF 파일을 드리면서 최종 검수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이 파일에 대해 꼼꼼히 확인을 해 주시면, 인쇄 단계로 넘어갑니다. 

- 인쇄용 PDF가 인쇄의 기준이 되므로, 검수 이후의 데이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파일 확인하신 후 말씀해 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풀제본 유의사항] 

- 풀제본은 원래 뜯어 쓸 수 있는 엽서책 용으로 만들었던 제본 방식입니다. 풀을 조금 강한 것을 

사용해서 내구성을 높였지만, 다른 일반적인 제본보다는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사선으로 뜯거나, 

충격을 받으면 내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조심히 사용하면 책으로 사용하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 책을 폈을 때 좌우 이어지는 이미지는 1-2mm 어긋날 수 있습니다. 

- 풀이 페이지 사이에 조금씩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사철제본 유의사항] 

- 인쇄 및 작업 공정 중에 약간의 티나 약한 얼룩, 풀자국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대수와 대수 

사이에 풀이 스며나올 수 있습니다. 

- 인쇄의 흔들림으로 인해 좌우 연결된 페이지가 조금씩 틀어질 수 있습니다. 

- 접지된 모서리 부분의 인쇄가 조금씩 터진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출사철제본 유의사항] 



- 대수와 대수사이에 풀 뭍음이 있습니다. 흰색 배경이 아닌 이미지의 경우 뜯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참조 

 

[옵셋인쇄 감리] 

- 옵셋인쇄 색은 CIP* 시스템으로 기본값이 잡힙니다. 그 상태에서 색 변경을 큰 폭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대의 일부 페이지를 보면서 색을 과하게 변경할 경우, 다른 대수의 색이 틀어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 CIP(Cooperation for Integration of Processes in Prepress, Press, and Postpress) 

- 구조적으로 스마트폰 화면이나 모니터보다 실제 인쇄물의 색이 조금 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에 따른 색감차도 있고, 그 외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각하신 색과 어느 정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감리를 통해 색의 농도 등을 조금씩 조절하실 수 있는데, 아주 살짝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정한 부분의 색감만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종이 여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2-3번 정도 조정한 값을 본 후, 더 이상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 감리 시간이 잡혀도 인쇄소 현장 상황에 따라 30분-1시간 정도 인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옵셋인쇄 감리- 2대 이상의 감리] 

- 보통 1대 1면 감리를 보게 됩니다. 그 이상의 대수를 보면서 색을 조절하며 감리를 수행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인쇄의 효율도 떨어지며, 무엇보다 인쇄 색감의 전체 톤도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 감리를 볼 페이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드린 파일의 페이지를 보시고 알려주시면, 그 

페이지를 먼저 인쇄하게 됩니다. 

 

[디지털인쇄 색 표현] 

- 모니터의 색감과 인쇄의 색은 같지 않습니다. 모니터보다 인쇄의 색감이 보통 더 어둡고, 그 

편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RGB가 아닌 CMYK로 작업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 디지털인쇄의 색은, 종이의 미묘한 색차이, 질감, 두께 등에 따라 달라지고(종이에 따라 프린터 

설정도 달라집니다), 인쇄기마다 색상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며, 심지어 한 기계에서도 온습도나 

소모품의 사용도 등에 따라 색이 변합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희는 프린터의 색을 일정한 폭으로 유지하기 위한 색 맞춤(캘리브레이션) 

작업을 하루에도 두세 번씩 하며 인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색이 쉽게 

변한다는 의미이겠지요. 

https://naver.me/GQSjNEgD


- 저희는 색을 변화시키기 위해 프린터의 설정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방식이기도 하고, 한 이미지의 색을 변화시켰다가 다른 페이지의 색이 이상하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색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종이로 테스트인쇄를 해 보는 것입니다. 특정한 이미지 

혹은 일러스트를 여러 비슷한 색상으로 앉혀서, 가장 마음에 드는 색을 골라 데이터를 편집해 

주시는 것이죠. 다만, 이 경우에도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유 등으로, 색은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인쇄비 구간 설명] 

저희가 책정하는 인쇄비는 총 페이지수 구간에 따라 비용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비용이 바뀌는 

구간 근처에서는 총 페이지수가 적어져도 오히려 단가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래 예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 100p x 120원 = 12000원 

- 110p x 100원 = 11000원 

 

[별색인쇄] 

- 별색인쇄는 따로 색이 있는 것이 아닌, 작업자가 임의로 조색을 하여 만드는 작업입니다. 

- 목표한 색에 최대한 가깝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사람이 하는 작업이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색이라도, 종이에 따라 표현되는 색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평판인쇄] 

- 평판UV인쇄는 일반적인 인쇄보다 진하고 쨍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밀한 부분을 보면 

인쇄가 약간 거친 편입니다(잉크젯으로 흩뿌리는 방식). 그렇다고 작은 글씨가 아예 뭉개지거나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메탈종이] 

- 메탈종이나 트래싱지는 구겨짐에 매우 취약합니다. 

- 종이를 배송하고 다루는 과정 중에 약간씩 구겨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문 및 흠집 등의 자국도 생길 수 있습니다. 프린터에 들어갈 경우 메탈지는 스크래치가 날 수 

있습니다.​

 

[샘플작업] 

-제작 과정에 따라, 샘플 작업 수량이 적더라도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 옵셋인쇄 또는 별색인쇄의 경우, 옵셋 기계의 잉크통을 교체하는 작업등이 필요하여 실제 

제작과 같은 프로세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본작업과 동일한 샘플작업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디지털 인쇄로 레이아웃을 검토하는 정도로 샘플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본작업물과 비슷한 샘플이 필요하신 경우 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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